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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  탐사 주제 및 목표

팀 헤이하이에서 해외탐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도서관의 역할과 의미 재고
2)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3) 아동 연극놀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탐구
4) 미래에 작은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문학치료’의 개념만으로는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아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2) ‘문학치료’라는 말이 이를 사용하는 이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온다는 점
3) ‘작은도서관’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치료’라 명명내릴 경우 작은도서관의 공간
적 역할이 모호해진다는 점
4) ‘문학치료’는 치료의 대상자가 그것이 치료임을 몰라야 더욱 효과적인데 프로그램
의 이름이 ‘치료’일 경우 명시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
다는 점
5)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어휘 ‘놀이’가 있다는 점

탐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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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학치료’는 고유명사로 문학의 서사와 자기(내담자)의 서사를 ‘구조적 측면’에서 
일치함을 포착하여 내담자가 스스로의 서사를 마주하고 새로운 서사를 구축하여 문
학적으로 치유받는 것을 일컫는 것인데 ‘헤이하이’가 추구하는 프로그램은 고유명사
의 정의를 다소 역행하는 점

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문학놀이’ 활동을 개발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ii.  팀 구성 계기 및 탐사 주제 선정 배경

본 팀의 팀원들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연극동아리 ‘총연극회'에서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4번의 공연을 함께 만들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여 2022년 가을 <타조소년들>, 2023년 봄 <소원사 도깨비 업무일지>, 2023년 
가을 정기공연 <고등어> 총 3번의 공연을 올렸다. 극의 주인공들을 이해하는 과정
에서 주인공 나이대의 입장이 되어 많은 상상적 상황을 경험하고 취재하였다. ‘깨어
있는 연극을 위하여’는 총연극회의 공식 기조이다. 아동, 청소년의 이야기를 ‘깨어있
는 연극’으로 전달하기 위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필요했
고 여러 작품을 통해 다각도로 살펴본 끝에 그 세상이 결코 녹록치 않음에 모두가 
공감하였다. 

세 작품 중 <소원사 도깨비 업무일지>는 팀원 안해인의 창작 작품으로 아동의 스
쿨존 교통사고 문제를 소재로하여 직접 극본을 쓰고 연출한 극이다. 이 연극을 준비
하는 동안 어른들의 시선에서 고려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비가시화되는 아
동들에게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은 무엇인지,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했다. 정
책적인 제언보다 팀원들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했다.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서도 연극이라는 문학적 텍스트를 매체로 협동하는 과정 속에
서 문학의 치유적 힘을 실감한 것을 바탕으로 두었다. 경험적 자산을 활용하여 아동
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본 팀은 ‘아동
과 청소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팀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들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 최종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관심 + 연극의 치유적인 힘
에 대한 실감 +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팀
을 꾸리게 되었다.

<사진1. 이화여자대학교 총연극회 2022년 가을, 2023년 봄, 2023년 가을 정기공연 
포스터>

iii.  탐사 배경 및 논의의 필요성

1) 문학치료의 정의
‘문학치료’는 말 그대로 문학의 힘을 활용하여 인간 심리에 접근하는 심리치료의 한 
영역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미술, 음악, 동작 등 다양한 치료적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한다. 사람들은 문학을 통해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표출하거나 해소하기도 하고 
즐거움과 깨달음을 통하여 정서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도 한다. 이에 더해 문
학놀이는 ‘치료' 를 목표로하는 것이 아닌 문학 자체를 즐기고 향유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놀이를 뜻한다. 
 
2) 국내 아동 문학치료의 현재 연구 및 실행 동향
​​우리나라의 문학치료는 2003년 ‘한국문학치료학회'의 출범으로 시작되었다. 20여년
간 학술 대회 및 학회지 발간, 문학심리분석상담사 양성 등의 활동을 이어오며 문학
치료가 성장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문학 치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며 
문학치료학회에서 투고한 논문의 주제를 검토한 결과 ‘구운몽’, ‘작제건 이야기’, ‘단
군 이야기’, ‘온달 설화’ 등 설화나 전래동화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지속 가능



한 방법의 문학 치료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문학 치료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일회
성의 문학 치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스스로 글을 읽
고 쓰는 일에 익숙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팀
은 이 점을 아쉽게 생각하여 ‘지속 가능한’ ‘접근 가능성 높은’ ‘보편화 가능한’ ‘아동
을 대상으로 한’ ‘글을 읽는 것이 서툴러도 참여할 수 있는’ 문학치료 방법을 고안해
보기로 하였다. 더불어 고정된 ‘문학치료'의 정의에 얽매이기보다는 본팀만의 ‘문학'
의 치유적 힘을 정의하고 보다 포괄적인 ‘놀이'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3) 대상을 만 5세-8세의 아동으로 특정한 이유
문학치료는 아이들을 특정 기준으로 분류하여 획일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
라, 처한 환경이나 발달 단계에 관계 없이 아이들이라면 다양한 기법을 통해 치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만 5세-8세’ 아이들에게 
주목하였는데,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서투른 아이들에게도 문학 치료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림책’에서 가능성을 찾았다.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고도의 언어
적 표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림에 나타나는 은유와 상징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
을 발휘하고 올바른 ‘글'에 대한 압박 없이 자유로운 다른 활동과의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책과 더불어 ‘연극’은 다른 무언가가 되어본다는 점
에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놀이’로 인식되는 활동이 자기 자신을 들
여다보고 내적인 마음을 타인의 삶을 빌려 분출하고 무대 위의 다른 이들과의 적극
적인 소통 과정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아 형성과 발달이 중요한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도구이다.
 
4) 작은도서관을 활용하고자 한 이유

작은도서관은 이름만 두고 비단 규모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작은도서
관이 설립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작은도서관의 공간적, 위치적 특성 및 사회적 의의
: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은 특별한 역사성을 가진다. 199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공립도서관 수가 아주 적었다. (약 320여관으로, 도서관 환경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거지역에서도 먼 곳에 위치해 있었다.) 작은도서관은 이러한 부족한 도



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책이 아닌 시민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마을을 단위
로 하여 시작된 풀뿌리 시민운동이자 대안공동체 운동에서부터 비롯하였다. 즉, ‘운
동'과 ‘정신'에 의미를 부여하여 ‘작은’도서관이 된 것이다. 

‘작은도서관'이란 국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소재하여 누구나 지식정보 및 생활, 
문화서비스의 혜택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은 단
순히 책만 읽고 빌려가는 딱딱한 공간이 아닌, 문화인으로서 책을 읽는 것이 하나의 
놀이로 느껴지는 즐거운 독서의 놀이터인 것이며,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위한 휴
식공간이면서도 지역주민이 모여 소모임을 만들고 다양한 정보를 고류하는 문화공간
이다. 

: 작은도서관은 다른 큰 도서관들에 비해 공간도, 조직의 규모도 크지 않아서 공립
에서 만들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었고, 
그것의 확산에까지 기여했다.

: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
은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립도서관 사이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의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 어르신, 임산부, 아기들 같은 
보행권이 약한 약자들에게도 열려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문턱이 낮은 곳이 작은
도서관이다. 간극을 메워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
의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사랑방처럼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며 문화, 교육활동
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며, 도서관 주변의 어린이가 
단숨에 달려가 내 집에서처럼 뒹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본팀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6,875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그 중 공립은 1,578개, 사립은 5,288개
이다.  공립보다 사립 작은도서관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작은도서관’이라 이름붙여
지는 기준이 ‘등록'에 있어서 이다.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에 의해 설립되어 그 수가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상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서관인지 
의문이 드는 도서관들도 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의 모호성 때문이기도 한데, 
아무런 이유 없이 작은도서관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이지만 작은도서관이 



목적을 가진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도 존속의 이유이다. 작은도서관이 아이들
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적극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고자 노력하는 일에 모두 동의하였다. 

: 작은도서관의 위기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08220830011 
<작은도서관이 쪼그라든다> - 경향신문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제1항·제2항은 국가 및 지자체는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작은도서관 예산은 삭감되고 있으며 많은 도서관장들이 자비로 운영비를 보충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이 사라진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열린'공간이 사
라진다는 의미와 같다. 이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작은도
서관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가진 의미에 모두 동의하였다. 

: 작은도서관의 필요성

교통약자들에게 접근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비가시화되는 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다.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구매력이 거의 없는 1인 가구에게

1) 독서 및 휴식 공간
2) 교육 프로그램 참여
3) 문화, 예술 프로그램 참여
4) 독서 모임 참여 및 모임 공간 이용
5) 컴퓨터와 프린터 등 전자매체 이용
6) WIFI이용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08220830011


7) 혹서기와 혹한기 대피
8) 지역의 복지, 문화, 예술 정보 취득

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고비용의 영유아 대상 문화센터나 도서 서비스의 공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간소한 의사결정 구조와 개인의 창발성을 중시하므로 도서관의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다. 
세밀한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으로 자원봉사자 개인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고 그 전문성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다.  
 
iiii.  탐사 사전 준비

기관 연락 과정 
국가 도서관 탐색 -> 해당 도서관의 프로그램 및 운영자 연락처 확보 -> 브로셔 
제작 -> 프로젝트 소개 및 브로셔 첨부하여 동일 양식으로 컨택 -> 질문지 첨부
하여 1주일 전 리마인드 메일 -> 하루 전 리마인드 메일 

<각 기관별 질문지 제작>



팀 상징 디자인

로고



소개 

책자

책자는 그림책 형식을 본떠 책처럼 넘길 수 있게 만들었고 팀원 각자의 그림책 주인공이 

탐사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수막

명함

명찰

‘그림책’을 소재로 한 팀의 정체성을 담아 팀원 각자 스스로의 그림책 주인공을 만들어 

명찰을 제작하였다.



II. 본론
a. 관련 기존 문헌 연구

i. 기존 논의 요약 및 정리

 문헌 연구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아동
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했었고. 이에 따라 첫째, ‘문학치
료’에 대해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이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공간으
로 선택된 ‘작은도서관’에 대한 것이 두번째 분류가 되었고, 이후 문헌연구를 비롯한 
전문가 인터뷰 등의 국내탐사를 다양하게 진행하며 프로그램의 큰 틀을 연극으로 잡
게 되어, 추가로 ‘연극놀이’에 대한 세번째 분류의 문헌 연구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Ÿ 문학치료

문학치료는 궁극적으로 ‘이야기 만들기’의 과정이다. 

[그림 1] 이야기 만들기의 원리와 구조i

i 조은상. (2020). 문학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개인문학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문학치

료연구, 57(0), 47-82.



 우선, 문학치료의 내담자, 즉 문학작품의 독자가 삶에서 이미 공유하고 있는 이야
기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간 행동에 대한 ‘전-이해’가 선행되어 있다고 본다. 문
학치료에서의 ‘전-이해’란, 내담자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만들기에 참여하기 전, 그의 
성장환경이나 관계, 경험 등으로 인해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이후 이러한 ‘전-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사건들을 형상화한 텍스트가 존재
하게 되며, 문학치료에서 이 텍스트는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설화’에 해당한다. 설화
는 오랜 세월에 걸쳐 집단적으로 형성된 인간의 보편적 이야기를 서사로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설화가 모방하고 있는 현실은 보편적 삶이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문학치료 연구에서 주로 설화가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문학치료학회의 연구를 
살펴보면, 문학치료에 이용되는 텍스트로 <콩쥐팥쥐>, <내 복에 산다>, <아기장
수>, <금방울전> 등의 고전 설화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설화’는 참여자의 ‘전-이해’와 이후 참여자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즉 ‘허구 
서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문학치료의 참여자가 만들어 내는 ‘허구 서사’는, 참여자의 ‘전-이해’와 그에게 주
어진 문학 텍스트인 ‘설화’가 만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자신만의 의미
로 현실화 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문학치료 참여자가 가진 ‘전-이해’, 그에게 주어진 문학 텍스트인 ‘설화’, 그 
두 가지를 통해 참여자가 새롭게 만들어낸 ‘허구서사’의 세 단계가 바로 문학치료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Ÿ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생활밀착
형 도서관으로, 지역의 중요한 거점이자 커뮤니티역할을 수행한다. 작은도서관은 공
공도서관의 하나로써, 부족한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시민 의식에
서 시작된 움직임인 풀뿌리 독서운동을 기원으로 한다.



이문학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출판 생태계로서 지역 작은도서관의 발전 
방안 연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2024)에서 작은도서관의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작은도서관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여건
상’ 많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성
과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그들의 생활권에 인접한 곳에 작은도
서관을 조성하고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주택건설 기준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숫자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략)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 질적인 운영 상황 등은 그다지 좋
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본래 취지에 맞
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제대로 된 법
적 기준이 미비해 혼돈이 생기고, 운영상의 내실을 다지지 못하여 이용자들에게 외
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없어
서는 안될 꼭 필요한 공간이다. 작은도서관은 소규모 조직의 특성상 구성원 간 잦은 
상호작용을 통해 민첩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그만큼 유연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작은도서관은 비교적 큰 규모의 도서관들보다 더욱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데에 적합한 도서관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미래형 도서관을 만들어 나
가는 데 있어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야 등의 교통약자에게 모두 열려있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서관의 형태이다. 작은도서관 없이 큰 규모의 도서관들이 듬성듬성 있는 것보다는, 
보행권이 약한 누구라도 짧은 거리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작은도서관은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공론장
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잘 갖춰진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구성원들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공간이다. 

ii. 기존 연구의 한계점

 문학치료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이야기 만들
기를 해내는 데에 능숙한 연령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읽고 쓰는 능력



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연령대의 아이들은 이러한 문학치료 연구에서 소외되기 쉬운 
것이다.

 문학치료가 다른 상담 기법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고 대중화 되지 않은 이유는, 그 
절차나 분석 과정 등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문학만큼은, 누구나 
삶에서 그것을 통해 치유하고 치유 받을 수 있는 매체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
러한 기회가 더욱 열려 있고, 그래서 문학이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다면 좋
겠지만, 현재의 문학치료 연구는 아직 충분히 그렇지 못한 것이 실상이다.

 작은도서관의 절대적인 숫자 확보 자체는 문제 없이 이루어졌으나, 사후 관리나 유
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과 
그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예산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도서
관 운영 및 시설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실정이다. 

iii. 학생들의 연구를 통해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점 (연구의 기여)

 문학은 글자로 쓰이고 읽히는 것에 국한되는 장르가 아니다. 헤이하이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문학치료 연구에서 소외되었
던 어린 아이들에게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놀이로써 접근하여 이들 또한 문
학의 치유적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5-8세 아동은 고전 설화를 어
렵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이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이 또한 이 나이대의 아동들의 특성을 반
영한 것이다.

문학치료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존재하는 치료 기법이다. 이에, 헤이하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문학치료 대신 ‘문학 놀이’ 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문학치료는 그 절차가 복잡하
고 상담자에게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접근성이 낮고 대중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헤이하이의 연구를 통해 개발할 프로그램은 ‘문학 놀이’로서, 놀이적 측면
에 더욱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시행자에게도, 대상자에게도 쉽게 다가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헤이하이는 본 연구와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실질적 활용에 조금이
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의 작은도서관은 그 수에 비해 인식이나 활
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작은도서관을 충분히 긍정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서관 예산이 삭감되어 왔
으며, 이에 작은도서관들은 현실적인 운영난에 처해 있다. 헤이하이의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에서 시행하게 된다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점
점 방치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작은도서관들을 지켜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b. 연구 방법 제시
i.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필요성
국내 탐사를 통해 본 팀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논의하였
다.  
1. 국내의 ‘작은도서관’을 편차 없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
-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공동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활동 마련
- 작은도서관과 자원봉사자들 간의 협력 강화
- ‘도서관’이 주는 딱딱한 인상 탈피 및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의 인
식 변화 

2. 아이들을 위한 ‘문학놀이’가 보편화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 ‘문학놀이’가 아이들의 발달에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공동체 차원에서 인식
- 학교와 도서관의 협력 강화
- 반드시 ‘문학’, ‘연극놀이’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학놀이가 시행되도록 공간 구성의 변화
-‘도서관’을 아이들이 방과후에 혼자서도 놀이를 하러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
로 조성 및 인식시키는 노력

3. 계속해서 악화되는 활자 문해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책’을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책’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
-디지털로 보급 가능한 문해력 발달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접근 방식 제공
 
 국내 탐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도서관 문화’와 전국 각지에서 노력중인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프로그램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우
리나라의 사례를 견본으로 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을 느꼈다. 우리나라
에도 어린이 작업실 ‘모야’나 전주시와 같은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본팀이 
지향하는 교육적인 요소보다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차원의 ‘놀이’를 통한 실질적
인 문해력 향상이나 독서 접근 방법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탐사함으로써 보다 
획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이론이나 텍스트로만 접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프로그램
이 어떻게 운영되며,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은 직접 경험해야만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뒤이어 설명할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딱딱한 장소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일상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
는 장소라는 인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사례가 많다. 이러한 변화된 도서관의 역
할을 실감하기 위해 해외 도서관 매니저나 아동 프로그램 기획자 등 현장에서 일하
는 전문가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앞으로 국내 작은 도서관의 미래를 전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탐사 국가 선정 계기
탐사 국가로는 ‘네덜란드’와 ‘영국’을 후보로 두었다. 



Ÿ 네덜란드
프로젝트의 목표를 위해서 구조적이고 상세한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방
식을 답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만남이 필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독서 환경
이 보편화 되어있고 ‘아이들’을 읽기의 주체로 여겨 능동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프로
그램이 많은 국가에 방문하고자 하였다. 
이에 네덜란드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독서 경험을 장려하는 지도 국
가이며 도서관이 아이들의 악화되는 문해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각별
히 여겨 현지조사 국가로 선정하였다. 네덜란드는 본팀의 목표를 위해 가장 많은 인
사이트를 줄 수 있는 국가임에 모두가 동의하였다.
다음은 네덜란드를 탐사 국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이다. 
네덜란드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비영리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의 질 좋은 환경을 지원한다. 주목할 점은 낮은 문해력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도서관의 강화를 방안으로 택해 도서관이 언어 능력과 미디어 문해력을 향상시
키고 평생 독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네덜란드
의 “Bibliotheek” 프로그램은 국가 도서관 네트워크로, 다양한 디지털 및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와 학습을 장려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자책과 오디오북, 온
라인 작가 방문 등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를 지원한다. 특히 
"Jeugd Bibliotheek"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읽기 및 학습 자원
을 제공하여 학업과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네덜란드의 공공 도서관은 또한 커
뮤니티 활동, 예술, 토론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와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Naples Sister Libraries)​​ (OCLC)​
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학교가 협력하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de Bibliothekop school)는 네덜란드의 독서재단과 국립도서관이 협력하여 학교에
서 최적의 독서와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인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https://www.debibliotheekopschool.nl/ - de bibliotheek op school 홈페이지, 유아 
교육기관 부터 고등 교육 기관까지 나이대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한 데 통합하여 복잡성을 낮췄다. 

https://www.naplesisterlibraries.org/dutch-libraries-are-open-online-and-provide-extra-remote-services/
https://www.oclc.org/en/member-stories/rotterdam.html
https://www.debibliotheekopschool.nl/


<De bibliotheek op school 홈페이지>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협력하여 매달 아이들의 책읽기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고있다. 

더불어 가정에서도 좋은 독서 환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Ÿ 영국
본팀의 목표는 미래 도서관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것도 포함한다. 도서관은 사
람들의 공간이고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며 삶을 살기 때문에 도서관도 그 방향을 
함께해야 한다. 영국의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숙한 도서관의 이미지를 1950년도에 탈피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뜨개질, 목공, 가드닝 등 다양한 활동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며 관계를 맺
고 그를 지속해 나간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형 도서관 역시 단순한 ‘책’의 공간을 벗어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영국을 탐사 
국가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영국을 탐사 국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이다. 
영국의 경우 2019년 도서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300여개의 도서관이 
폐관하였으나, 문화예술부 차원에서 도서관 사업의 가치를 증명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어떤 지
역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스터디 카페로 대체하라 하는 등의 방침이 내려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 국가이다. 실제로 그와 같은 위기에 처했다가 극복한 도서관에 방문하여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자문을 구해 우리나라 도서관의 존립 방안을 고민
해보고자 한다. 
England Arts Council에서 국가의 도서관 사업들을 관리 중이며, 지속가능한 도서관
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Libraries as community hubs: case studies and 
learning’(2017), ‘Impact and engagement toolkit: Understanding your audiences and 
how your services create positive change’(2023), ‘Future Libraries: Imagining the 
future of libraries, come rain or shine’(2024)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
다. 해당 연구들에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및 개인에게 가지는 가치, 기후변화 및 인
구이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미래의 도서관 방향성 설정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
다.

ii.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Ÿ 해외 탐사 전반적인 기대효과
1. 아동 문학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창의적 활동 공간 구성
아동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태도와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아동 연극 
프로그램의 소재 선택과 진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습득.
아이들이 안전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의 구성 방법을 분석하
고,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 도구의 활용 방안을 연구.

https://www.artscouncil.org.uk/supporting-arts-museums-and-libraries/supporting-libraries


Maakplaats와 Summer Reading Challenge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참고하여,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국 도서관에 도입할 가
능성을 검토.
2.  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및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강화
도서관이 단순한 ‘책’의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인식 
변화 방법을 모색하고, 도서관과 지역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
도서관 간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함으로써 작은도서관들이 서로 협력하며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연령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활발히 이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Ÿ 탐사 기관별 세부 기대효과 
1. Bilbliotheek Gelderland Zuid Library
Bilbliotheek Gelderland Zuid Library는 네덜란드의 Nijmegen 지역의 남쪽에 있는 
도서관으로 ‘The city’s living room’이라는 표어를 문장을 대표로 내걸고 있다. 모두
에게 열려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으로 언어 공부, 디지털 기기 학습, 독서 클
럽, 개인의 발전을 위한 취미, 교양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VR 체험, 보드게임, 어
른들을 위한 커피 모임, 뮤지션과 협력한 공연, 운동 모임, 자산 관리 교육 등을 주
관한다. 
도서관 = 거실, 이라는 개념은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일정한 목표가 정해져있
는 다른 공간과는 달리 거실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는데 도서
관이야말로 이 인식에 정반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책을 빌리고 읽는 곳', ‘식음
료 섭취가 불가한 곳', ‘눕거나 뛰어서는 안되고 소음을 최소화해야하는 곳'으로 정의
되는 우리나라의 도서관과 정반대의 수식어로 설명되는 이곳을 경험하고 싶었다. 또
한 전통적인 도서관의 인식 바깥의 활동을 주관하는 사서를 만나, 어떤 기준으로 활
동을 만들고 그 운영 실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인터뷰함으로서 우리가 개발할 프로그
램에 반영하고자 했다.

2. OBA Staatsledenbuurt 



OBA Staatsledenbuurt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OBA 소속의 도서관이다. 
https://www.oba.nl/jeugd/maakplaats-.html 
아이들의 창의력과 디지털 이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암스테르담의 OBA, 10
곳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작업실 ‘모야'와 성격이 비슷하다. ‘모야'는 선
생님들의 도움없이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모든 것을 자신만의 방식대로 만들어나가
는 공간이다. Maakplaats는 ‘재활용 옷 만들기', ‘종이, 3D 프린터, 자연물’등을 활용
한 만들기 등 주제를 정해 수시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열어둔다. 
아이들의 능동적인 창의성을 존중하는 Maakplaats가 있는 OBA중 한 곳으로 아이들
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담 사서가 있다. 암스테르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
심 속 도서관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Musical performance for little people”과 같
이 친근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직접 이야기를 창작해보는 프로그램과  “Pleasant 
reading moment”이라는 아동이 이야기를 읽지 않고, 듣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진행되는 도서관 프로그램의 취지와 아동들이 참여하는 현장을 알아볼 수 있다. 
아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위주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 이유와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3. OBA Oosterdok
OBA Oosterdok는 OBA Centraal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도서관'과 결을 같이한다. 
가장 큰 도서관임과 동시에 가장 많은 활동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도서관의 다양
한 역할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 직접 보고 느끼고자 
했다. 또한 인터뷰 요청을 한 Francien은 OBA의 프로그램 전체를 주관하는 책임자
로 최대한 많은 도서관에 프로그램 도입을 꿈꾸는 우리로서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 자문을 구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Redaing and Crafting과 같은 프로그램 외에도 Stories in all languages, 
EXHIBITIONㅣDolls that every children can identify with과 같이 다양성을 아우르
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과 아동에게 
도서관이 쉼과 놀이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도서관
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
성 존중과 관련된 프로그램 활동을 기획할 시 필요한 점과 유의점을 알아내 프로그
램 기획안 작성에 참고할 수 있다.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재고해볼 수 있다.
https://everychildareader.net/cbw/ 

https://www.oba.nl/jeugd/maakplaats-.html


- OBA Oosterdok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every child a reader 홈페이지
OBA 중 유일하게 극장이 있는 곳으로 도서관 속 극장의 모습을 관찰하고 우리나라 
도서관에도 극장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 지 인사이트를 얻고자 한다. 
https://my.matterport.com/show/?m=SPt85Ay9hQp - OBA Theater를 소개한 내용

4. Idea Store
Idea Store의 Whitechapel 지부. “Idea Store”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도서관을 넘어서 기존 도서관 서비스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자유
롭게 오고 가며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의 장과 성인, 아동 등 폭넓은 대상을 둔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도서관을 벗어나 언제든 
편하게 들렸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런던 빈민가로 알려진 타워햄리츠의 
낮은 도서관 이용률을 개선시켰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Story Time’에 사용되는 그림책의 선정 기준이나, 아이들의 
흥미를 끌게하는 방법, 프로그램 진행자는 누구인지 등 도서관에서 정기적인 아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알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참
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극 프로그램 개발에 대
한 조언을 얻고, 지역 커뮤니티로서 운영되는 도서관의 실제 현장을 알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5. Durning Library
Durning Library는 런던 Lambeth 자치구에 속한 Lambeth 도서관 중 하나로 1899
년에 설립되어 지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아이들에게 축구공을 대
여해주는 이벤트, 수학과 영어 수업,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 세션
과 영유아 rhythm time과 같은 아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여름에는 
Ready, Set, Read!라는 여름 독서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동에게 도서관이 쉼과 놀이의 공간으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정기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여름 독서 챌린지와 같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을 때 
활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이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지 인터뷰를 통
해 자세히 들어보고자 한다.



학교와 도서관 간 연계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방법과, 학교와 도서관의 협력이 중요
한 이유를 듣고 한국의 사례에 적용할 부분을 찾고자 한다.

6. Bexley Library
Bexley Library는 벡슬리 지역에 있는 12개의 도서관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도서
관이다. 12개의 도서관 중 Bexley Library를 포함한 6곳은 벡슬리 의회 소속이며, 
나머지 6곳은 지역 커뮤니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어린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책 읽는 법을 연습하는 
‘Read with Me’라는 정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벡슬리의 중앙도서관으로서 모
든 사람이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Clear vision books, 발
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Bag books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폐아 친화 
도서관으로 운영중이다. 
벡슬리 지역 내 전반적인 도서관들의 운영 체계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국내 작은도
서관과 비교분석하여 장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도서관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을 
기획 및 채택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다소 단발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주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서관에 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묻고 작은도서관의 개선 방향을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  관련 탐사 내용 정리
i. 국내 탐사 내용 정리

연계 분야 대상 일시 및 장소

문학치료 

전문가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김민지 선생님

2024.06.07(금), 이화여자대학교 ECC 

B104

한국문학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이사 

박재인

2024.06.20(목),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1206호



국내 탐사의 경우, 인터뷰를 거듭하며 세부 주제를 수정해가는 과정을 담기 위해 인
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한 오름차순으로 그 내용을 수록하였음.

(1) 

도서관 관계자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은주 이사장님

2024.06.13(목),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본부

전주 쪽구름도서관

최유경 사서님

2024.06.26(수),

Google Meet 화상 인터뷰

책과 교육연구소

김은하 선생님

2024.07.24(수),

서울 합정역 근처 카페

연극놀이 

전문가

교육연극 전문가

박지원 선생님

2024.07.22(월),

인천 부평역 근처 카페

현장 답사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2024. 06. 22(일), 

팔복예술공장, 

전주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일시 및 장소 2024.06.07(금), 이화여자대학교 ECC B104

인터뷰이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김민지 선생님

연계 계획 1. 현장경험에 기반한 실제 문학치료의 사례

2. 문학치료 시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자의 태도

인터뷰 내용

문학치료의 효과 (사례)

개인 블로그에 ‘죽고 싶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하여 경찰에 신고 접수 및 출동한 

전적이 있는 남학생(내담자)에게, 김민지 교수님(상담자)께서는 문학치료의 일환으로 

함께 ‘필사하기’를 제안함. 필사의 과정에서, 함께 읽은 소설 속 등장인물이나 그 



등장인물의 행동이 왜 싫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내담자가 가진 부정적 

감정이나 그 잔여가 소설 속 인물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해소되었다고 봄.

해당 내담자는 사랑에 대한 열망이 강한 케이스였는데, 이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문학 텍스트 속에서 ‘사랑의 요소’들을 함께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함. 

흔히 생각하는 이성 간 연애나 성애적 의미의 사랑만이 아닌, 문학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예를 들면 ‘밥을 먹었냐는 엄마의 물음’이나 ‘친구들이 지금 

어디냐고 묻는 말’)을 통해 사랑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침. 

9 개월 후, 해당 내담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임. 성격이 많이 

밝아졌으며 계속해서 문학을 영위하며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함.

문학치료 시행 시 상담자가 가져야 할 태도

과도한 공감이나 ‘편 들어주기’와 같은 태도는 지양할 것.

기복 없이, 객관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아동 내담자를 대할 때 유의할 점

(1) 과한 애착관계 형성을 지양하라. 어린 내담자의 경우 부모에게 가져야 할 애착을 

상담자에게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후 여러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음.

(2) 책을 통한 활동을 할 때, 어린 아동의 경우 초반에 집중시키는 게 가장 어려우며 

가장 중요함. 큰 몸동작이나 다양한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을 풍부하게 활용하여 

아이들의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일을 쉽게 만들 것.

(3) 아이들 앞에서 힘들고 지친 기색을 티내지 말 것. 언어적 능력이 비교적 덜 발달된 

만큼, 다른 감각, 예를 들면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게 빠름. 어른인 상담자가 

하품을 하거나 그의 표정에 드러나는 지루함 등이 아이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이 

책은 재미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함.

용어 변경에 대한 제안

문학치료의 ‘치료’라는 어휘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therapy, 즉 ‘치유’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안해주심. 



(2) 

일시 및 장소 2024.06.13(목),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본부

인터뷰이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은주 이사장님

연계 계획 1. 작은도서관과 아동이 관계 맺는 방식

2. 도서관 프로그램의 계획과 시행

3. 어린이 책이란?

인터뷰 내용

다른 유형의 도서관들과 비교했을 때, 작은도서관만이 갖는 의의

(1)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은 그 자체로 특이하고 고유한 역사성을 지님.

1990년대 이전만 해도 국내 공립도서관의 수가 아주 적었음. 당시, 대졸자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권 사람들이 부모 세대가 되었을 무렵 점차 도서관에 대한 이들의 욕구가 

증가함. 부모로서 자식세대에게 좋은 책을 읽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서관의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책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았음. 그래서 이들이 책을 읽고 싶고 

또 읽히고 싶은 욕구를 기반으로 책을 모아 만든 공유 서재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작은도서관.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한 운동성이 있으며, 당연하게도 어린이를 위하는 

환경이 함께 따라옴.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연령의 모든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지님.

(2)도서관의 조직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무언가를 실행하려고 할 때 결재,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그렇지 않으며, 그런 자율성을 

바탕으로 큰 공립 도서관에서는 만들지 못했던 서비스를 굉장히 실험적으로 만들고 

확산했다는 의미가 있음.

(3)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의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고 나와있음. 즉, 



누군가 탑다운으로 내리는 형식이 아닌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로 이루어지는 것.

(4) 작은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 어르신, 임산부, 어린 아이들 등 보행권이 약

한 사람들이더라도 근처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함.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하고, 그 

소외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작은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 즉, 누구에게나 안전한 독

서 문화 공간으로 작용함.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

아동을 대상이 아닌 당사자로 바라 봄. 

모야에는 선언문이 있는데, ‘시작과 끝은 내가 정한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지 

않는다’와 같은 것들. 모야에서는 어린이를 작은손, 그들을 돕는 자원 활동가를 

오른손이라고 칭하는데, 오른손의 경우 작은손을 돕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 작업자를 믿고, 작업자의 창작성을 믿고, 어린 아이인 작은손을 그대로 

존중함. 이 모든 것은 모야가 어린이를 대상이 아닌 당사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이들을 대상자로 바라봤다면 어떤 하나의 키트를 주고 모두 똑같은 것을 만들게 

하여 들려보냈을 것. 

도서관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볼 때 흔히 이용자 수만을 가지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평가하곤 함.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그와 반대되는 사례. 모야는 시끄러운 

도서관을 지향하며 손으로 무언가 직접 만드는 노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아동친화적 환경을 갖춘 도서관

(1)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것은 기적의 도서관. 인제를 비롯한 제천, 김해, 진해 등 

다양한 지역의 기적의 도서관의 경우, 건축적인 측면에서부터 일반적인 도서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설계 한다든가 직선이 아닌 곡선을 

활용한다든가 함. 지금은 흔해 보이는 설계이지만 모두 기적의 도서관에서부터 출발한 

형태. 

(2) 요즘 아이들은 좌식을 잘 못함. 또, 어딘가에 숨거나 깊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함.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고려하여 작은 책상과 의자를 많이 배치하거나 숨을 수 있는 

동굴 같은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형식으로 섬세한 가구 배치 필요.



(3) 입지 조건 중요. 공원 옆, 어린이집 근처 등의 입지 조건 고려할 것.

(4) 도서관은 환대하는 곳이다. 적절한 환대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서관 안에서 

일하는 사서나 행정직에 대한 기술적이나 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닌 더 다양한 측면의 

교육이 더욱 잘 시행되어야 한다. 

도서관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유의할 점

꼼꼼한 리서치가 선행되어야 함.

작은도서관은 지역성이 짙은 곳이므로, 해당 지역과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조사가 

특히나 중요할 것. 이용자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만드는 사람 위주의 

공허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 

어린이 책이란?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책. 어른들이 보기엔 조금 괘씸해도, 어린이가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 해결해나가고 상상하며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어른의 책이 아닌 

어린이책.

예시로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책이 있음. 엄마가 아이에게 “들어가 있어, 괴물딱지 

같은 녀석아!” 하면 아이가 “나도 엄마 잡아먹어 버릴거야!”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는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다녀오는 내용. 어린 

아이가 부모를 잡아먹겠다며 대드는 내용 때문에 한때는 금서였지만, 아이들은 이 

책을 무지 좋아함. 내가 주체가 된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용어 변경에 대한 제안

문학 ‘치료’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심.

더불어,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팀의 배경이 되는 연극동아리라는 특이점을 

활용하여 ‘교육연극’을 통해 아이들과 문학으로 함께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심.



(3) 

일시 및 장소 2024.06.20(목),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1206 호

인터뷰이 한국문학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이사 박재인

연계 계획 1. 문학치료의 중요한 개념

2. 문학치료의 특징과 효용

3.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의 목표 설정

인터뷰 내용

독서치료와 구분되는 문학치료의 정의

독서치료는 매체치료의 하나로, 독서라는 행위를 매개로 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

반면 문학치료는 상담이라는 방법보다는 내담자의 문학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분석해내는 것.

문학 전공자들이 만들어 낸 테라피의 일종으로, 문학 작품처럼 사람 또한 분석해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 이는 문학이 서사를 지니듯이,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서사가 

있기 때문. 이때, 분석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람이 가진 자기서사와 문학작품이 가진 

작품서사임.

자기서사와 작품서사

문학치료의 기본적인 기법은 내담자가 어떤 문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어떤 

서사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중요한 작품 요소들을 어떻게 상징화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임.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되는 한 사람의 ‘자기서사’에서, ‘서사’란 텍스트(text)나 

내러티브(narrative)와는 다른 개념으로, ‘인지 도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 도식, 인지 도식이 문학 작품 서사의 골격이 아주 닮아 있는 

형태라고 보는 것이 기본 전제. 



문학치료의 특징과 효용

내담자에게 문학치료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끌어내고 직면하는 과정보다는 

문학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부담이 덜 됨.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중간에 문학이라는 매개를 하나 둠으로써 더욱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담자의 인지 도식과 감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남. 개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에서는 의식적 차원의 이야기만 나올 수 있지만, 

문학치료는 그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언어화 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음.

어린 아이의 자기서사

자기서사는 태어날 때부터 구축되는 것으로 봄.

앞서 언급했듯이, 문학치료가 다루는 자기서사라는 용어 속  ‘서사’란 

내러티브(narrative)와는 달리  ‘사람이 가지는 인지의 도식’을 가리킴. 즉, 나이가 

어리고 생의 길이가 짧다고 해서 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자기서사가 덜 쌓이거나, 

불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음. 어린 아이에게도 자기만의 인지 도식과 감정 도식이 있고,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문학치료를 시행하는 일 또한 가능함. 

예방적 차원의 문학치료에서의 발달단계에 따른 목표 설정

문학치료가 트라우마 치료 위주의 사후처리 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즉. 예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고려해야 함.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나이대의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알맞는 보편성으로 접근하면 예방 치료가 가능할 것. 심리학에서 이야기 하는 

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노년기로 이어지는 연령대별 발달과제 중 아동에 집중해보면, 

아동기의 주요 발달과제는 신체기능, 집단생활능력, 읽고 쓰기의 기초적 기능 획득임. 

이러한 발달과제에 맞게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구성하여 문학 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예방 치료가 가능할 것. 기획하려는 프로그램이 만 5-8 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이대의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해 보이는 과제, 

특히 사회화 기술이나 문해력을 기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4)

문학치료에 사용되는 텍스트가 설화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

구전 설화에는 인류의 지혜가 축적되어 있으며, 문화적 원형성이 박혀 있음. 설화 안에 

들어 있는 서사적 화소 자체가 어느 인간이라도 고민하고 경험해왔을 문제들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임.

일시 및 장소 2024.06.26(수), Google Meet 화상 인터뷰

인터뷰이 전주쪽구름도서관 최유경 사서님

연계 계획 1. 아동친화적인 도서관 환경 조성

2. 공공도서관 간의 연계 방식

인터뷰 내용

쪽구름도서관과 아동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있는 아동실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아동실에서는 대부분 문학 작품 위주의 독후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에 더해 교과 연계 

독서 프로그램도 진행함. 

아동이 문학을 더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한 환경 개선

쪽구름도서관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임.

리모델링 이후에는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곳보다는 ‘책 놀이터’라는 형태와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성함. 기존의 도서관에서는 완전히 탈피한 형태로, 건축 

자체부터 구조가 변경되어 공간이 벽 없이 콘셉트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 

유아들에게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구조물들 또한 설치함. 최소한의 벽을 이용한 



계단 걷기나 미끄럼틀 타기 등을 가능할 수 있게 하여 아이가 다양한 감각을 키울 수 

있게 하며 부모들이 안전한 육아의 공간으로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쪽구름도서관이 가진 특성화 주제

전주시의 도서관들은 각각이 지닌 자기 도서관만의 테마가 있음.

쪽구름도서관의 경우 2024 년부터 ‘다문화’가 그 주제로 선정되었으며, 시민을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다문화인들에게는 그림책을 통한 한글 교육, 다문화 가정 방문 프로그램, 도서관 이용 

교육 등을 제공할 것이며, 비다문화인들에게는 이주민 강사를 초청하여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음. 

도서관의 인력 충원 문제

기존에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파견을 가기도 하고, 도서관에도 별도의 강사 

양성 과정이 갖춰져 있기도 함. 그림책 작가분들 중에서도 그림책 프로그램을 

수료하신 분들이 활동가가 되기도 함. 그렇게 활동가가 생겨나는 과정의 중간 역할을 

도서관에서 해드리는 것. 사서가 직접 기획하고, 활동가까지 양성하고, 관리까지 

해드릴 수 있으며, 경력 단절되신 분들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

전주시의 도서관 간의 연계 및 독서 생태계

전주시는 전주시만의 도서관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공공 시립 도서관만 부각시키지 

않고 인근의 지역 작은도서관까지 상생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함. 따라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상호대차 서비스 등을 12 개의 공공 도서관과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함께 운영함.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 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독서 생태계를 염두에 

두었는데, 이 독서 생태계란 도서관, 서점, 출판사, 그리고 작가의 4 가지 요소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말함. 작가가 책을 짓고, 팔고, 책을 사거나 빌려 읽을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 도서관이 

그 중심이 되어 작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도서관을 이용하면 쌓이는 



(5)

독서 포인트로 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 전체의 독서 

활동을 장려함.

일시 및 장소 2024.07.22(월), 인천 부평역 근처 카페

인터뷰이 교육연극 전문가 박지원 선생님

연계 계획 1. 연극놀이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2. 연극놀이에 사용하는 텍스트 선정 기준

인터뷰 내용

연극놀이 프로그램 실제 진행 방식 (사례)

‘나도 학교 가기 싫어’(송하완)라는 그림책을 활용한 연극 놀이 프로그램 사례. 이 

그림책은 학생이 아닌 선생님의 입장에서, 선생님도 학교에 가기 싫다고 주장하는 

책이며, 해당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극놀이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1) “우리가 오늘 이야기 주인공을 만날건데, 그 주인공이 바다에 가고 싶대. 바다에 

가면 어떤 느낌이야?” 라고 질문을 던짐. 아이들로부터 다양한 대답이 나옴. 시원하다, 

숨이 트인다, 등.

(2) 큰 쉬폰 천을 가지고 “그럼 우리 바다에 한 번 가볼까?” 하고 천으로 바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걸어보고, 함께 노는 시간을 가짐. 

(3) “근데, 왜 이야기 주인공은 바다에 가고 싶어 하는 걸까?” 라고 질문함. 그럼 

아이들이 “지금 기분이 안 좋은가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이런 대답을 함. 

(4) “그럼 왜 이 주인공이 학교에 가기 싫은지에 대해 연극으로 한 번 만들어볼까?” 



(5)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주인공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연극을 

만듦. 괴롭힘을 당한다, 급식이 맛없다, 공부가 싫다 등등의 이유를 바탕으로 연극 

창작. 

(6) 이후 책을 읽어줌. 학교에 가기 싫었던 주인공은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었음이 

밝혀짐. 

(7)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학교에 안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핑퐁 토론을 

함. 

(8) 아이들과 선생님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보는 연극을 함. 아이들이 처음에는 

선생님이 없어서 좋은 점을 이야기 하다가도, 점점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점들을 이야기로 만듦. 선생님이 없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 

처음엔 행복하더라도 갈수록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됨. 

(9) 아이들과 함께 시 창작. 한 명이 한 행을 지어서, 그것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시를 

완성하고 연극 놀이는 종료됨. 

(10) 선생님도 학교에 가기 싫을 수 있다는 것, 즉 나 아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 

공간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음.

교육연극과 연극놀이의 차이점

연극의 두 가지는, 하나는 theater,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drama, 

자신이 연극적으로 경험한 것. 연극 놀이는 두 가지 연극의 과정 중 ‘드라마’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연극 놀이는 가상의 상황을 직접 만들어서 그 안에 살아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 

점에서 교육적 목적을 가진 연극과는 다름.

연극 놀이에서 사용하는 텍스트와 그 선정 기준

드라마 티처(연극 놀이의 리더)마다 성향이 다름. 중요한 것은 대상과 어떤 이야기를 



(6)

나누고 싶냐는 것. 대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선정해야 함.

다만,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등 현실과 너무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양함. 그림책은 비유와 상징의 매체이기 때문에 이 

비유와 상징을 이용해 가상의 세계를 안전하게 경험해본다는 의미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그림책이 아이들의 현실의 삶에 과도한 영향을 줄 만큼의 주제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지양해야 함.

일시 및 장소 2024.07.24(수), 서울 합정역 근처 카페

인터뷰이 책과 교육연구소 김은하 선생님

연계 계획 1. 작은도서관의 사서와 프로그램

2. 작은도서관 개선 방향

인터뷰 내용

작은도서관의 정기 프로그램

대표적인 것이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보통 해당 작은도서관의 사서가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자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아동 참여자는 매 회마다 변하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논의가 축적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으나, 해당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 가까이에서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또한 그 지역의 아이들이 주로 

찾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이 어렵지 않음.

연극 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작은도서관의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도입 전까지 그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임.



여러 조건을 따져서 프로그램을 특정 작은도서관에 도입하더라도, 그 전까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주목받기 어려움.

작은도서관의 사서에 대해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서 선발. 주로 문헌정보학과가 베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립의 경우는 훨씬 다양한 베이스가 있는 편.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의 학부 수준에서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지만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보통 학부 시기에 타전공을 한 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 

관련으로 전과를 함.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전문 사서가 많이 있을 수 있음. 학부 

시절에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서, 어린이 교육학 분야의 사서 등 전문 사서가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에서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환경.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순환 시스템을 고집함. 사서가 어느 때에는 데스크 

업무를 했다가, 어느 때에는 자료 수서를 했다가, 어느 때에는 어린이집 방문을 했다가 

하는 등 다양한 것을 한 번에 해야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시스템이기도 함.

작은도서관 등록제의 문제점

현재 작은도서관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평수, 권수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등록이 됨.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절대적인 도서관의 숫자만 늘어나는 상황 발생. 이를 막기 위해 허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의 수가 줄어들더라도 제대로 지원하고 관리하자는 것.

작은도서관을 위해 이용자인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은도서관을 인식하며 스스로 자신의 삶에 

그것을 끼워넣는 작업이 필요함. 이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가능한 일.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주로 인식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가족 차원에서 

처리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아직 부족한 영역이 바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 우리 사회는 아직 나라에서 무언가 주는 걸 받거나, 확대 가족의 

형태(선후배, 동문, 친구 등)로만 선의를 베풂. 하지만 시민의 영역은 무시할 수 없음. 

국가도 가족도 아닌 그저 한 시민으로서 다른 시민을 환대하는 자세가 필요함.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얼굴도 모르는 다른 시민을 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책을 그냥 



(7) 현장 답사

전주팔복예술공장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JIPF)의 메인 전시장이었던 팔복예술공장은 전주와 협업하는 
여러 작가의 그림책 전시는 물론 아이들이 직접 그림책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
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특히 권윤덕 작가의 ‘행복한 붕붕어의 여정’과 관련된 색칠
하기 활동 코너에서는, 아이들이 그려져있는 그림에 얽히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단순히 색칠이 아닌 자신만의 창작을 이루어내는 양상을 볼 수 있었음. 이 점
에서 아동들의 창의성은 교사가 지도하는 개입이 적을수록 크게 발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전시이지만 방문객들이 마음껏 그림책을 만지고, 읽으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유로운 전시여서인지 아동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음. 곳곳에 다양한 연령
의 아동 청소년들이 엎드리고, 눕고,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음.

일시 및 

장소

2024.06.23(일),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지만 우리 동네 독립서점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더 

비싼 돈 주고 직접 가서 책을 사줄 수도 있는 것.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시민들과 이 지역사회를 위하는 것, 그것이 시민적 영역임.



<전주 팔복예술공장 작가 협업 전시장>

전주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해당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IBBY 전시와 어린이를 위한 공간 
구성이었음. 우선 IBBY란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로, 아동청소년이 장애 혹은 언
어 등의 장벽없이 접할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하여 전시하였음. 해당 책들은 모두 열
람 가능한 형태로 놓여 있었으며, 아이들의 키에 맞는 낮은 선반에 위치해 있었음.
해당 센터는 복합문화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서관은 물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음. 도서관은 기존의 딱딱한 분위기와
는 다르게 동굴형태의 소파, 알록달록한 색감의 가구배치, 폭신하고 안전한 구조물 
등으로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했음. 해당 공간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고 구르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책을 읽고 있었음. 이 공간은 마치 지역사회의 ‘거실’과 같은 역
할을 한다고 생각되는 공간이었음. 추가적으로, 전주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에는 위의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던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위치해있기도 함.



<전주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어린이 책기지>

ii. 국내 전문가 인터뷰 내용 정리
위 6개의 인터뷰 내용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요점으로 인사이트를 정리하
였다:

1. 문학치료와 연계된 프로그램

1) 문학치료의 사례 및 효과:
- 문학치료는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을 문학 텍스트 속 인물에 투영시켜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가진 내담자에게 필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고 이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문학 속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탐색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재정립하고 긍
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2) 문학치료의 접근법
- 상담자가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대하며, 과도한 공감이나 편들기를 지양하는 것이 
중요함. 이는 내담자가 스스로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함임.
- 어린 내담자와의 관계에서는 과도한 애착 형성을 피해야 하며,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해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3) 용어 변경 제안:
- ‘치료’라는 단어보다는 예방적 의미를 포함하는 ‘치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음.



2. 어린이와 도서관 환경

1) 작은도서관의 역할:
- 작은도서관은 민주화 운동과 부모 세대의 욕구에 의해 형성된 자율적이고 지역밀
착형의 도서관임. 이는 모든 연령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하며, 소외
된 사람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안전한 독서 문화를 조성함.
- 작은도서관은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

2) 아동친화적 도서관 설계:
- 아동친화적 도서관은 건축적 요소부터 시작해 아동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 예를 
들어, 숨을 수 있는 동굴 같은 공간이나 작은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는 등 세심한 배
려가 필요함.
-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창의적 활동
을 장려하는 환경이 되어야 함.

3) 도서관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
-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지역성과 이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 아동의 발
달단계를 고려하여 문해력 및 사회화 기술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
함.

3. 연극놀이와 교육연극

1) 연극놀이의 사례:
- 연극놀이는 아이들이 가상의 상황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여,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예를 들어, ‘나도 학교 가기 싫어’라는 
책을 활용한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서로 다른 시



각을 이해하게 됨.
  
2) 교육연극과 연극놀이의 차이점:
- 교육연극은 주로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연극놀이는 가상의 상황을 직접 체
험하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둠.
- 연극 놀이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는 대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기준으로 선정되
며,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 현실과 너무 가까운 이야기는 피해야 함.

4.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1) 정기 프로그램의 특성:
-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은 지역 아이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며, 반복적 참여가 용이함.
  
2) 프로그램 도입의 전제 조건:
-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할수록 프로그램의 효과는 극대
화됨.

이러한 요점들을 종합하여, 문학치료와 도서관, 그리고 연극놀이 프로그램의 연계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해외 탐사 내용 정리
해외 탐사는 총 6곳에서 진행하였다. 
네덜란드의 Bilbliotheek Gelderland Zuid Library, OBA Staatsledenbuurt, OBA 
Oosterdok



영국의Idea Store Whitechapel, Durning Library, Bexley Library 이다.
각각의 기관은 사전조사를 통해 탐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핵심이 될 곳들로 선정하
였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유의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ilbliotheek Gelderland Zuid Library

1. 도서관의 역할이 비단 책을 보유하고 빌리고 반납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 활

동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 안에는 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시

선이 반영된다. 카페, 쉼터, 공연장, 극장, 동아리 방 등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도

서관의 역할과 비교하여 변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2.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용도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가변성이 높은 가구를 두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공간으로 어떻게 구성할 

지 고민해야한다. 기존의 도서관에 변형 가능한 공간을 찾아보고 앞으로 바뀌어 갈 도서

관의 모습 중 필요한 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3.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역시 연극이나 그림책을 

전공한 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자원봉사자들이 프

로그램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기여도가 높아지면 상부상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보편적인 자원봉사 시스템에 이를 도입하면 좋겠다. 

4. 독서와 교육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프로그램의 보편적인 상용화가 목적이라면 아이들

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과의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지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학교가 있다. 학교 도서관의 사서와 지역 도서관의 사서의 협력은 아이들에게 

좋은 독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이다. 

5. 아이들에게 좋은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겁 먹어서는 안

된다. 현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 디지털, AI등 ‘책’이라는 물리적 대상이 아닌 책 속

의 이야기에 관심 갖고 그것이 독서에 대한 관심으로 커지도록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야한다. 

OBA Staatsledenbuurt

1.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잘 계획된'것 보다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유동성 있게 프로그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자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아이들을 잘 알



고 있는 사서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가르치는 학원

이 아니다.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하는 다정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시도해보는 공간이다. 

2.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한정된 공간을 활

용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최대한 많은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프로그

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공간을 면밀히 알아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3. 낮은 문해력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연계한다

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교육과 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책이 있는 곳에 아

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 교육적인 목표가 있다. 그 접점을 이루는 곳을 잘 활용

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도서관은 규모

가 작고 학교 역시 지역적 특징을 띄기 때문에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작은도서관은 책을 제공하는 등의 보완적인 체계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4. 도서관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학교와 협력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작은도서

관의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지 못하는 까닭은 이를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

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더 많이 알려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반드시 알려질 수 밖

에 없는 창구를 통해 홍보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5.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하여 오로지 아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아

이들은 성향이 다르고 그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부모’이다. 도서관은 독립적인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에게 독서를 통한 즐거움을 주는 곳이고, 그 환경이 가

정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부모를 배제하지 않고 외려 가정

에서도 시도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6. 안정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끼

리도 공유하는 지침이 있어야 각자 특색에 맞춰 변형하더라도 어느 도서관 하나의 우수성

과 특별함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도서관이 함께 지속될 수 있다. 이를 보급하기 위해 컨

트롤 타워의 존재가 중요하므로 우리나라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고자 

한다. 

7. 아이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려면 이를 만드는 어른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 



- 영국

i

한다. 작은도서관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

는 장이 자주 마련된다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같은 작은도서관이면서도 ‘경쟁’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좋은 선례를 공유하고 싶지 않아 하고 ‘공모’를 통해 과시하려는 기조가 

남아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해야한다. 

OBA Oosterdok

1. 지역 도서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도서관의 특성 상 다른 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예산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데 서로 상부상조하며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좋

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도서관 내의 사서들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비치된 책의 작가들과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최대한 색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점이 인상깊었다. 작은도서관은 규모의 

특성상 많은 사서들이 함께 근무하기가 어렵다. 그대신 유동적으로 외부와 협력할 수 있

고 지역 사회의 규모이므로 홍보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십분 활용하여 다른 그

림책을 활용해 직접 작가를 초청하여 아이들과 간단한 연극놀이를 해볼 수도 있겠다. 

3. 비영리단체들의 도움은 예산 증진 뿐 아니라 그 단체들의 사업과 연결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독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도서관과 거리가 멀어보이더라도 협력

에 있어서 제한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Idea Store Whitechapel

1.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

-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친숙한 소재(학교, 친구, 가족 등)를 활용할 때 흥미 가짐

- 헤이하이 프로그램 초기 차시에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소재와 상황

으로 이루어진 그림책 또는 활동 기획에 참고 가능

2. 극단과의 파트너십

- 연극 프로그램을 기획시, 도서관과 극단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방법

-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목표를 일치시킨다는 점이 지역적 특성이 강한 한국의 작은 

도서관에 적용하여 지역 커뮤니티와 상생을 이뤄내는 데 실현 가능한 지점



3. 도서관 내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4. 지역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촘촘히 이어진 도서관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구성 가능, 특히 방학 중에 아이들이 도서관을 자주 찾을 수 있게 재밌는 프로그

램을 각각 도서관마다 마련하여 두가지 효과를 모두 확보 가능함. 각 도서관의 정보를 산

발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어느 도서관에 가서든 같은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게 공통된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함. 

5. 영국의 도서관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음. 

Durning Library

1. 도서관과 학교의 협력 및 프로그램 운영

- 학교와 도서관의 강한 협력 관계를 통해 아이들이 도서관을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하도

록 하며, 정기 방문과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이용을 습관화하고 문해력을 자연스

럽게 성장시키는 방법.

- 위기 극복 및 지역 소그룹 활용

- 예산 삭감 문제와 소규모 커뮤니티를 활용한 지역 행사 및 작가 초빙을 통한 위기 극복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작은 도서관이 지역 내 소그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2. 규모가 작은 도서관임에도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 회의 공간, 체스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공간, 가드닝, 뜨개질 공간, 아이들을 위한 공간, 업무 공간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음.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이 규모가 작음으로 빈번히 실패하는 시

도들이 많은데 공간의 역할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가능한 일들이 많음.

3. 도서관의 매니저가 모든 일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작은도서관과 접점이 있음. 아이들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데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도서관과의 연

계를 통해 지속해 진행하고 있는 점이 흥미로웠음. 작은도서관의 사서들도 전문가가 아니

더라도 다른 사서들과의 연계를 통해 서로 장점을 공유하여 어느 작은도서관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면 좋겠음. 

Bexley Library

1. Bag Books의 활용 및 아이디어

- 감각을 자극하여 입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Bag Books의 사례가 참신하며 현재 사회



v. 해외 전문가 인터뷰 내용 정리
1. Bilbliotheek Gelderland Zuid Library

에 필요성 느낌. 완벽한 형태의 Bag Books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그림책 속 사물과 상황

들을 감각적으로 구현한 도구들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얻음

2. 모두를 위한 평등한 공간 제공

여름 독서 챌린지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책의 범위를 넓힌 점, 도서

관에서 나이, 장애, 배경에 관계없이 평등한 공간을 제공하려는 노력 확인. 도서관 프로그

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 배리어 프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인지

3. 영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도서관 = 조용히해야하는 공간, 책을 읽어야 하는 공간이라

는 인식에서 벗어났음을 이해.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작은 변화들을 모으려는 자세가 중요함. 

방문일자 2024.07.09.(화)

장소 Bilbliotheek Gelderland Zuid Library

인터뷰이 Emilie Moolenaar Programmamaker jeugd at Bibliotheek Gelderland Zuid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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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특정한 기관의 산하에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함.

그러나 정부로부터 운영 예산의 약 80%를 보조받음. 정부가 아닌 다른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지원

금을 받기도 함. 

도서관의 어려움 극복

코로나 19의 창궐 전에는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감소하여 많은 도서관들이 문을 닫음 -> 사람들의 

문해력 저하 및 공동체 분해 -> 정부가 도서관의 역할 강조 -> 지원 확대 -> 도서관이 ‘아무런 조

건 없이’, ‘무료로', ‘언제든' 들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인식 확대.

자원봉사자의 역할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됨. 예산 부족을 메꾸는 역할을 함.

본 도서관은 약 55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도서관을 함께 운영함.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프로그램 관리자가 아이디어나 운영 방식에 대해 안내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더 발전

시켜오기도 함. 이로써 프로그램 개발자는 남는 시간동안 더 많은 일에 힘쓸 수 있고 자원봉사자

들의 개인 발전에도 도움이 됨. 

-> 한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도움은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함. 

도서관 대표 프로그램

1. 학교도서관과 지역도서관의 협력

도서관 장서의 순환 : 네덜란드에는 모든 학교 내에 도서관이 있음. 또한 학교의 도서관들이 지역

의 도서관과 깊음 관계를 맺고 있음. 매달 도서관끼리 책을 교류하여 아이들이 더 다양한 책을 읽

을 수 있도록 도움. 

AI를 활용해 통해 책의 순환 범위를 넓힘. 

한 학교에 인기있는 장서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그 책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책들을 

지원함.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이는 학교의 도서관 사

서와 지역 도서관의 사서들이 모두 동료로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수월함. 각 도서관이 무엇

을 원하는 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 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언제 미팅을 해야할 지 등 수시

로 대화하며 도서관 운영을 함께함. 

-> 그러나 모든 도서관이 그런 것은 아니고 각 도서관의 예산에 기반하여 달라지기도 함. 

학생들이 도서관에 방문하기도 함.

2. Reading Morning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읽는 시간. 다양한 주제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아



이들에게 지적인 자극을 계속 주는 목적. 이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네덜란드의 도서관이 가지고 

있음.

#작은도서관의 지역적 특색 

: 큰 도서관보다 작은 도서관에 오히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가짐. 네덜란드의 도서관은 작을수록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띔. 주민들이 직접 주민의 공간이 되도록 만듦. 

예) 학교에 가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아이들에게 책을 전달하고 집

에서 함께 읽기도 함. 도서관과 주민이 아주 강하게 연결된 예시. 

#도서관 프로그램의 계획성

도서관은 대부분 4년 장기 계획을 가짐. 시민들은 참여하고 싶은 활동을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가

지고 도서관 측에서도 이를 홍보할 시간을 충분히 가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서들에게도 운영

의 체계성을 갖추는 데에 도움을 줌.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

네덜란드의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이곳이 편히 머무를 수 있는 ‘집'과 같은 공간으로 느껴져야한다

는 목적이 있음. 

도서관 주최 대형 프로젝트

Kidsplein축제

: 3살부터 14살 아이들과 부모들이 참여 가능. 

지역의 대학과 협력하여 다양한 워크샵을 열어 아이들이 관심있는 직업군을 경험하도록 도움. 

LGBTIQ와 함께 ‘Pink Wednesday’를 개최하여 아이들의 성정체성에 대한 경험을 확대함.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책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콘서트를 열어서 작가와의 만남 추진.

-> 스스로가 누군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 하는 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축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주의할 점

‘재미'가 있어야 함. 

아이들을 다시 도서관으로 불러오는 요소 : 재미 

그럼에도 모든 것은 ‘책'으로부터 시작해야 함

* ‘책'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연결하려면 얼마든지 모든 것과 연결할 수 있음. -> 

도서관 프로그램은 제한이 없음

예) 작가가 아닌 뮤지션도 아이들의 언어와 창의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는 책의 역할과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연결'을 만드는 것을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김.

배움 : 한 가지를 주제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함. 직접 가서 보



고 느끼고 능동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배우는 것이 중요함 

* ‘집중'이 어려운 아이들이 먼저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함. 일단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빠르게 

즐기기 시작하므로 그 시간동안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우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에 거침이 없기 때문에 책을 통해 연 세상에서 마주한 모든 것

들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 무엇을 잘 하는 지 무엇을 좋아하는 지 알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이 책을 통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됨. 

문해력 향상을 위한 노력

어른들을 위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 ‘Dutch learning’

아이들을 위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 ‘Reading Club’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은 ‘공동체'적인 특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함. 언제든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머물 수 있고, 아

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해도 되는 열린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함. 모든 연령대에게 평등하게 

인식되어서 평등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의 역할임.

현장 답사

1. 아이들의 공간

아이들의 공간은 서가와 분리되어 있다. 인포데스크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구는 문이 따

로 없이 개방되어 있다. 낮은 서가에 나이대별로 책이 분리되어 있으며 책의 주제를 아이콘이 인

쇄된 라벨로 분리하여 보고싶은 책을 고르는데 도움을 준다. 종이책 뿐만 아니라 다칠 위험이 적

은 책, 촉감이 부드러운 책을 고를 수 있는 구역을 따로 분리한다. 벽과 천장, 서가는 대부분 흰색

이며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은 다채로운 색깔과 아이들의 작품으로 꾸며져있다. 서가와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벤치 아래에는 모두 바퀴가 달려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목적에 맞추

어 때로는 영화관이 되기도 때로는 만들기 장소가 되기도 한다.

2. 책을 정리하는 기준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장르와 작가의 이름에 맞추어 정리할 수 

있는 라벨이 붙여져 있다. 서가 사이의 간격이 넓고 서가 곳곳에 다른 목적의 공간이 있다. 1. 지역

의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 둔 ‘시' 구역, 2. 무료로 인쇄기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구역, 

3. 간단한 회의와 강연을 진행하는 구역 4. 대여가 가능한 강의실 5. 도서관 중앙에 위치한 다목적

실 6. 멀티미디어실, 7. 공연장 등이 있다. 

현장 답사 사진



가장 왼쪽부터 시계방향 순 – 1,2 도서관 내의 아이들 공간, 3 아이들 공간의 모든 구조물에 바퀴

가 달려 목적에 따라 공간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4 도서관의 공연 및 강연 공간 5 책 분류 기준

을 이모티콘과 함께 명시하여 책을 고르는 데 도움을 준다 6 입구와 마주보는 커다란 인포데스크 

7 도서관 내의 독립된 공간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7 사적인 작업을 존중하는 의자



2. OBA Staatsledenbuurt
방문일자 2024.07.10.(수)

장소 OBA Staatsledenbuurt

인터뷰이 Samira Hoogvliets Activiteitenbegeleider Jeugd | Stadsdeelteam West

기념 사진

인터뷰 내용

도서관 소속과 지원 

소속 : OBA

*OBA는 암스테르담에만 있는 총 28개의 도서관들을 지칭함. OBA는 자체 브랜딩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시도들을 함. 다른 네덜란드의 도서관들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별화되는 점들도 

있음.

지원 : 대부분 정부 

장서를 구입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 등 대부분의 도서관 운영 비용은 정부의 지원금

을 통해 함. 그러나 최근에 정부 지원금이 삭감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음. 

예) OBA의 프로그램 판매. OBA내에 판매 시설을 늘려 수익을 창출. 유료 프로그램을 만듬.



마련된 아이들 참여 프로그램

Storytelling

꼭 아이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네덜란드어를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 가능. 

이 그룹에 참여한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참여 숫자는 제한하지 않음.

프로그램 내용 예시 : 

‘책으로 여행하기' -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책들을 선정하여 아이들과 함께 읽음. 이를 위해서 그 언

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잘 쓰여진 책인지 자문을 구하고 네덜란드어로 번역된 부분에 어색한 

점은 없는 지 검토하기도 함.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 

1) 즐거움. 책을 선정하는 기준도 ‘재미'가 우선. 사서의 역할은 고정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무언

가를 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사람으로 참여함. 

부모님과 함께할 수도 있음. -> 부모와 아이의 유대관계가 향상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함. 도서관

을 재방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 부모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부모들도 배워갈 수 있는 

것이 많으므로 부모님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음.

2) 아이들과 사서의 유대관계. 친숙함이 아이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이끔. ‘안전하다’라는 기분을 느

끼게 함.

3) 지속가능성. 3명의 직원들이 팀을 꾸려 프로그램을 순환 진행. 아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활동

을 할 때 ‘아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은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음. 

4) 적절한 책 선정 : 아이들의 책은 나이대별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음. 책의 등급은 단어의 수준이

나 다루고 있는 내용이 기준이 됨. 

-> OBA에서 각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고려해야할 점을 담은 가이드라인 제공 

지역내 도서관과의 연계 방법

OBA Intranet : OBA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이어주는 온라인 플랫폼. 

모든 직원들이 각자 담당하는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눔. 



딱딱한 공지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도 재미를 위해서 공유하기도 함. 

열린 분위기가 OBA의 소통방식의 큰 특징 -> 도서관의 개별성을 줄임.

직원들과 연결되기도 쉬움 : 같은 직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면, 복잡하게 이메일

을 찾을 필요가 없고 검색 창에 ‘youth leader’라고 검색하면 직원들의 정보와 연락처를 바로 찾을 

수 있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난감할 때면 다른 도

서관에서 시도한 활동을 참고하거나 협력하여 개발하기도 함. 

OBA의 총 책임자 역시 인트라넷을 통해 각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시로 바로 접할 수 있

음. 

OBA 정기 회의 : 전 직원들이 매달 첫주에 만나 큰 회의를 가짐. ‘회의'라는 명목 하에 함께 맛있

는 식사를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온 직원에 대한 소개나 각자 도서관에서 변화한 

점과 시도한 것들을 공유함. OBA의 직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함.

*인트라넷 :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구

축한 통신망.

OBA의 방침 상 사진을 싣지 못하였다.

OBA Newsletter : 대부분의 활동은 Newsletter을 통해 전할 수 있음. 구독제. 혹은OBA School의 선

생님에게 새로운 활동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 학교 Newsletter에 실어서 해당 프로그램을 홍보함.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친숙함. 감정을 세밀하게 잘 느끼는 아이들의 특징 고려. 아이들 앞에서 긍정적인 감정 유지하려고 

노력.

자유로움. 아이들의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음. 아이들은 자기 자신 그대로, 일 수 있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므로 그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프로그램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음. 

능동성 :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함. 아이들의 의견 반영.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을 찾아가고 재미 역시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질문들도 많이 

하는데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질문이 도움이 됨. 



다양성 : 하나의 무언가를 함께하도록 이끌기보다 다양한 성향의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의 어

려운 점을 도우며 채워주도록 함. 내가 좋아하는 것을 친구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잘하면 다른 친구는 저걸 잘 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짐.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모든 주민들의 심장. 세차게 뛰는 심장.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열려있는 내내 머물 수 있음.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 시민들은 도서관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도 한다. 정부의 지원이 삭감되면

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이 자원봉사자로 오면 그들

의 언어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기도 함. 그들이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텔링에 집중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하면 그 활동의 책임자가 되기도 함. 그들을 파트 타임 직업으로 고용할 수도 있음. 

삶의 희망을 잃은 청년들에게 활력을 느끼게 하는 자극을 줌. 자원봉사 일이 좋은 자극이 되어 바

깥 세계와의 연결을 돕고 봉사를 통해 삶의 이유를 다시 찾는 사람들도 많음.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 골치아픈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도서관에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해

서는 안됨.

문해력 증진의 단초.

자기자신일 수 있는 곳

도서관의 협력

아이들의 문해력이 악화되며 암스테르담 학교의 도서관을 모두 OBA가 관리하게 됨. 

책들이 빠르게 순환되고 전문 사서들이 학교에서 일하며 ‘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 

학교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 모두에 ‘Reading experts’가 근무함. 두 Reading experts는 협력하여 아

이들에게 좋은 도서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함. 

지역 도서관의 사서는 장서 구입 전문가와 짝을 지어 근무함.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이 올바르게 번역된 것인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함께 검토하기도 함. 

OBA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도서관에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면 작업의 반복을 막기 위



해OBA 전체에 검토가 필요한 책들이 보내짐. 

도서관의 목표

미래형 도서관에 대한 OBA의 계획으로 OBA NEXT가 시도 중. 

다양한 모습을 갖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 기술적인 도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보다 다양한 시설이 도서관에 집합됨.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존의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감축되는 단점이 있음. 

문해력

아이들의 문해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은 원인이 하나가 아님.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질좋

은 수업을 하기가 벅찬 상황임.

문해력 증진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Junior Einstein>

https://www.junioreinstein.nl/

https://www.junioreinstein.nl/


<Junior Einstien은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읽기 프로그램으로 ‘읽는 행위’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읽기’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활동이 ‘무료’로 제공되며 학교와 

도서관에서도 이를 활용한다. 17 개 주제로 구성된 활동들은 아이들의 읽기 수준에 맞추어, 선호하

는 활동에 맞추어 단계별로 제시된다.>

다양한 주제의 글과 그에 알맞은 활동들을 통해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함. 

온라인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친숙함. 디지털이 발달된 이후에 태어나 자란 아이들에게는 아날로

그형 방식보다 매우 효과적임. 

홍보 방법 :

직접 주민들에게 찾아가 알리는 방법. 몇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직접 나눠주거나 아이들 학교와 

협력하여 선생님 편으로 이를 알리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음. 아이들만큼이나 그들의 학부

모도 학교와 도서관 사서들에게 친숙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함. 

현장투어

1. 도서관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접근가능성이 높다. 단층으로 이루어진 작은 도서관이

지만 디지털 교육 공간, 인포테스크, 서가, 공부공간, 사서들의 프로그램 개발 공간, 업무공간, 아이

들을 위한 공간, Maakplaats 공간이 효율적으로 분리되어 각 목적에 따라 도서관에 머물 수 있다. 

2. 도서관의 공간 대부분은 ‘흰색’과 ‘투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곳곳에 OBA 사용 방법, 프로그램 홍

보 문서가 비치되어 있다. 성인이 주로 머무는 공간은 아이들의 공간과 가장 떨어져 있다. 

3. 아이들의 공간은 모두 변형이 가능한 바퀴달린 서가와 의자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들의 작품으

로 꾸며져 있고 아이들의 키에 맞추어 다양한 높이로 책이 배치되어 있다. 



4. Maakplaats는 도서관 가장 안 쪽에 있는데 요리할 수 있는 부엌, 공구로 발명품을 만드는 공간, 

그림 그리고 책을 만드는 공간 등 도서관의 배치와 비슷하게 목적별로 나누어진 공간들이 조화를 

이룬다. 

5. 이곳에 근무하는 사서는 2명이다. 사서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며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 사서 개인의 공간을 보장한다. 

현장 답사 사진

<도서관의 입구, 위층은 주거공간이다.>



<아이들 창작공간 Maakplaats>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공간, 그림만 보여주고 함께 책 읽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선생

님>



3. OBA Oosterdok

<서가와 디지털 공간>

<아이들의 공간, 영유아를 위한 천으로 만들어진 책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방문일자 2024.07.11.(목)

장소 OBA Oosterdok

인터뷰이 Francien Hagenaars Programmamaker jeugd en jongeren

인터뷰 내용

OBA의 다양한 시도

다른 기관과의 협력. 

극장이 있는 학교와 협력하여 연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기반이 되는 책을 제공함.

‘Children’s book week’ : 네덜란드 전 지역에서 함께하는 가장 큰 책 행사. 매년 새로운 주제를 정

해 책을 선정하고 아이들이 많은 책을 경험할 수 있게 함.



<Children’s book week의 홈페이지, 미리 정보를 전달하여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책을 고르고 글

쓰기 및 노래 창작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하여 풍부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10월 2째주에는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축제 개최. 

공간 구성 

모든 공간이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개방된' 느낌을 줌. 그러나 층마다 목적이 나누어져 있어 그들 

자체의 개별화된 층의 역할을 함.

OBA와 학교의 관계

낮아지는 문해력을 계기로 학교와 OBA의 협력 강화. 어떻게 아이들이 잘 읽을 수 있는 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책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협력하여 읽기 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을 시도함. OBA에는 학교를 도울 수 있는 상담자들도 많음.



<OBA School에 마련된 프로그램. 도서관과 학교가 협력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OBA와 협력한 도서관이 목표로 하는 8가지 – 연결성, 전문성, 읽기 환경 제공, 미디어를 통한 읽

기 환경 제공, 다양한 활동들, 검토,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문해력>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1. 매주 화요일에 7세에서 9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 시간. OBA의 모든 도서관에 있음. 

2. 부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음. 도서관에 와서 리딩 수업을 하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곳



에서 수업의 내용을 배워가 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독서를 하도록 부모들의 참여 독려.

3. 0세에서 4세 아이들은 일주일에 최소 두 번, 7세에서 9세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을 참여하도록 

독려. 모든 아이들이 집에서 읽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는 않음. 학교에서 배우는 읽기 만

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열어두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처

음 두 시간은 ‘읽기' 다른 시간은 ‘외국어 배우기'시간으로 구성.

4. Oosterdok에는 다양한 인종의 인형들이 아이들의 서가에 비치되어 있음. 이 프로젝트는 모든 사

람들은 다르다는 주제로 쓴 책으로부터 시작됨. 책으로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하고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끔 발전시킴. 

5. AI와 관련한 책을 쓴 작가를 초청하여 아이들의 만들기 공간인 Maakplaats에 함께 가 만들기를 

진행하기도 함. 

6. 책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골라 직접 VR 세상을 만들어 들어가보기도 함. 어떤 책 작가는 VR 세

상에 사는 자신의 친구를 만들어 자신의 책 이야기를 VR세상에 모두 구축함.

7. 책을 통해 아이들 연극 개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주의할 점

‘배움의 가능성’

OBA Oosterdok에만 있는 프로그램

<OBA Oosterdok과 협력하는 기관들, 위 기관들과 협력하여 OBA Oosterdok만의 프로그램이 만들

어진다.>

1. 학교 TV프로그램 개발 -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영

상을 만듬. 주로 학교 측에서 지역에 방문해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고 이를 다양화함. 그들이 



Forum을 진행하거나 무언가를 시연할 공간이 필요할 때 OBA에서 이를 제공함.

2. House of Skill와 French Institute는 다양한 언어로 쓰인 책을 제공함.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권이 

묶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음.

현장 답사 

<OBA 극장은 도서관 내의 극장으로 지역사회 필요한 주민에게 대여하고 연극 관련의 다양한 프

로그램을 진행한다.>



4. Idea Store

<OBA Oosterdok의 정문>

<OBA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 도서관의 지하1층에 위치해 있다.>

 

<다양성에 관한 책을 쓴 작가와 협력하여 만든 다양한 인형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적 구성

을 갖고 있다.>

방문일자 2024.07.15.(월)



장소 Idea Store Whitechapel 내부

인터뷰이 Alison Harland Children Service Development Manager

기념 사진

인터뷰 내용

도서관의 소속과 지원

● 소속과 지원

- 런던 타워 햄리츠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 도서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지원금을 받음

● 도서관 예산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방법

- Art Council에 자금 지원을 신청 

예) 코로나같이 국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을 하고자 할 때, 학교 준비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식으로 지원금 받기 가능

Idea Store 소개

● Idea Store 탄생 계기 

- 약 20년 전, 기존의 활용도가 낮고 관리가 미흡했던 주택가 도서관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을 커뮤니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쇼핑과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장소 근처에 도서관을 

배치하는 등의 거대한 리뉴얼 시도 => 그 결과 현재 모든 Idea Store는 대형 마트나 시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음

● 성인교육 프로그램 - ‘실험실’

- 모든 Idea Store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실험실'이라 부르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

=> 무료 X, 하지만 매우 기본적인 것부터 다양하게 구성

예) 영어가 제 2외국어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 수업 -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경우에는 요

가와 춤 수업을 통해 제공



● Idea Store가 제공하는 서비스

- 성인교육과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두 가지 측면 가짐 

=> 도서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도 제공

도서관에서 진행중인 아동 프로그램

● 정기 프로그램

1. Story Time

- 진행 대상: 5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 진행 시간: 매주 월요일~토요일 / 오전 10:30~11:00 

- 모든 Idea Store에서 진행 

2. Art Club

- 진행 대상: 5세 이상의 아동, 보통 6,7,8세 아이들이 참여

- 진행 시간: 매주 토요일(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을 고려하여 주말인 토요일에 진행)

- 프로그램 내용: 문학 관련 / 국경일 / 기타 등 항상 그 주제들과 연결지어 구성하려 함,

도서관 게시판에 전시된 작품에서 봤다던 K-pop도 그중 하나. 또한 무슬림 인구가 매우 많은 타워 

햄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와 관련된 요소도 포함하려 함

● 여름 특별 프로그램

1. Summer Reading Challenge

- Idea Store Whitechapel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정리한 핸드북을 비치

=> 드라마 워크숍, 레고 워크숍, 과일 바구니 만들기, 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들의 내용과 진

행 일시를 한눈에 확인 가능 

- 각 Idea Store마다 진행하는 활동들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게 제공

*참고 사이트 주소) Summer Activities

https://www.ideastore.co.uk/summer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책 선정 기준 및 활동

[Story Time 사례]

● 프로그램 활동

- 대부분의 스토리텔링 세션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악기 연주와 함께 부모들이 아이들

을 도울 수 있는 액션 송을 포함. 이러한 능동적인 방식을 활동에 섞으려고 노력 

=> 위 방식이 특정한 공식으로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30분짜리 세션이니 계속 앉아 있는 방식으

로 진행하지 않고 중간중간 노래와 라임 같은 요소를 항상 투입 

● 책 선정 기준

-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반복이 많이 된, 오래된 애장도서 자주 사용 예) <곰 사냥>

=> 반복이 많은 것이 이 연령대의 아이들과 잘 맞음, 아이들이 그 이야기에 익숙해져 다음에 무엇

이 올 것인지 예상하며 해석하기 시작 

- 반복은 아이들의 언어를 발전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도 중요, 아이들이 코로나로 의사소통 기술

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황에서 반복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다음에 어떤 언어가 오는지 예상 가능 

- 아이들에게 익숙한 도서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림책 역시 항상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스태프가 

그중에 세션을 진행할 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

도서관 아동 프로그램 진행자

-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스태프'라고 부름 

(영국에서 선생님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느낌)

- 스태프 전원이 Story time을 진행 가능,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Story time이 업무 중 하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

- 담당 진행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아이들이 오면 스케줄이 맞는 스태프가 와서 프로그램을 진



행 

아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하는 점

● Libraries Connected

https://www.librariesconnected.org.uk/universal-offers/childrens-promise

- 영국 전역의 공공도서관을 연결하여 보편적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틀을 제공하는 사이트

● Children’s Promise

- Libraries Connected 제공하는 도서관 아동 가이드라인

-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이 도서관에서 즐겁기 위해 책을 읽고,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활동에 참여하며 행복을 증진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

=> 이것들을 가이드로 삼아 도서관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 등 모든 일을 이에 부합시

키려고 함 

책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 연극 프로그램

● 연극 활동의 장점 

- 연극은 행동에 관한 것. 비언어적인 요소가 많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어린이들도 다른 어린이

들과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고 즐길 수 있음

- 도서관에서 하는 연극은 격식을 덜 차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아이들이 흥미를 끄는 요소 

-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친숙한 책이 아니어도 학교나 가족, 익숙한 상황 등 아이들

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소재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경향 보임

● 도서관 아동 연극 프로그램의 형태 

- 활동 비율이 높은 경우: 많은 아이들을 위한 연극을 하는 극단이 종종 워크숍을 가진 후 아이들

이 본 것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음. 또한 타 어린이 

극단에서는 아이들이 때로 큰 소리로 대사를 뱉을 수 있는 상호적인 경우도 있음

- 관람 비율이 높은 경우: 현재 이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극 프로그램은 극단이 와서 아이

들과 가족들이 드라마 워크숍을 보는 형태다. 아이들이 그들 스스로 캐릭터와 사물을 생각해내는 

활동과 이후 극단에서 준비한 연극을 관람하는 혼합적인 형태로 진행.

극단과의 파트너십

-지역을 파악하여 아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이웃 도서관들과 함께 지역 예술가 추천 그룹을 

조직한 경험이 있음

-특히 공공 자금 지원 극단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신생 극단과 어린이 

연극에 관심이 있는 극단을 찾는 것이 효과적

https://www.librariesconnected.org.uk/universal-offers/childrens-promise


5. Durning Library

-도서관과 극단 간의 목표가 일치함. 도서관은 접근성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극단은 지역 커뮤니

티에 접근하며 문화적 경험을 만들 수 있음.

예) 도서관은 장소와 직원을 제공하며, 극단은 연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업 가능

현장 답사 사진

방문일자 2024.07.16.(화)



장소 Durning Library 내부

인터뷰이 Arthur Lech Library Manager

기념 사진

인터뷰 내용

도서관의 소속과 지원

● 소속과 지원

- 런던의 Lambeth 자치구 소속 도서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지원금을 받음

● 도서관 예산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방법

1. 전시실, 면접 룸 공간 대여 

- 예술가 전시 공간 대여: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대여하여 3주 동안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하며, 

전시비 받음

- 공간 대여 서비스: 면접이나 회사 교육 세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비용 받음

2. 도서관 행사 개최 및 지역 작가 섭외

- 15년 전 도서관이 지원 삭감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몇몇 도서관이 친한 단체들과 캠페인을 

열어 도서관 지원

- 현재 친한 단체들은 매달 한 번 도서관을 이용, 도서관이 직접 행사 개최를 하거나 단체가 도

서관을 위한 행사를 조직하고 지역 작가를 섭외 

도서관과 학교 간의 협력

● 학교 도서관 상황

- 영국의 일부 학교는 도서관을 갖추지 않거나 도서관이 방만한 크기로 존재한다

●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



- 지역 협력: 이 지역에는 6~7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보육원이 있으며, 도서관과 연계를 통해 어

린이 독서를 장려

- 진행 시기: 6주에 한 번씩 학교에서 도서관에 방문하도록 하여, 가능한 많은 Lambeth 내 아이

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고자 함

- 목표: 독서를 즐거운 활동으로 만들어 문해력 향상과 휴식을 지원하며, 도서관과 학교 간의 강

한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함. 아이들이 독서에 익숙해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 프로그램 효과: 도서관 방문 후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이 향상. 도서관과 학교 간 협력이 활발

해져 아이들의 대출율이 50% 증가.

- 안전과 지속적 연계: 도서관은 학교 방문 시 안전을 보장하고, 여름 방학 후에도 예약을 이어

가며 독서와 도서관 이용에 익숙해지도록 지원.

도서관 정기 아동 프로그램

1. Story Time

- 진행 시간: 매주 한 번

- 수용 인원: 20~25명(본 도서관의 규모가 작음)

- 활동 내용: 부모님이나 돌보미와 함께 참여. 사서가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많이 부름. 

아이들이 노래 부르기를 매우 좋아함. 아이들은 앉아서 사서와 노래를 부름. 

2. 3D 프린팅 워크숍

- 인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온라인을 디자인을 얻어 프린트 가능

Summer Reading Challenge

● 여름 독서 챌린지 개요

- 여름 방학 동안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6권의 책을 읽어야 함

● 상품 및 인증

- 책을 읽으면 책갈피나 스티커를 받고, 챌린지를 완료하면 인증서와 메달을 받음

● 챌린지 구분

- 4세 이하 어린이용: 부모와 함께 책을 읽고 스티커를 받음

- 5세에서 12세 어린이용: 나이에 적합한 책을 읽고 상품을 받음

● 챌린지 브로슈어

- 참여 아이들에게 챌린지 양식이 인쇄된 브로슈어를 제공. 읽은 책과 책이 좋았는지 싫었는지 

기록



● 추가 활동

- 매주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만들기 활동 참여 가능. 현재는 슬라임 만들기 행사 진행중. 아이들

이 이러한 활동을 좋아함.

자원봉사자의 역할

- 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장 경험을 위해 도서관 업무를 돕고 있음. 

- 아이들도 직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데이터베이스 입력 등 기본적인 보조 업무

를 경험. 도서관은 아이들이 즐겁게 근무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 휴무일 이벤트: 도서관의 휴무일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 예) 10월

에는 Black History Month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

● 컴퓨터 및 Wi-Fi 사용: 도서관 컴퓨터 사용 가능. 도서관 회원 카드를 가진 이용자는 Wi-Fi를 

무료로 사용 가능.

● 스터디 공간: 작지만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가정 방문 서비스: 외출이 어려운 사람들(예: 수술 중이거나 고령자)을 위해 제공. 사서들이 정

기적으로 방문하여 책을 추천하고, 다음 방문 시 책을 직접 가져다줌

도서관 내 소모임 활동

1. 뜨개질 모임: 다과를 먹으면서 뜨개질. 완성된 작품은 자선단체에 기부

2. 체스 클럽 활동: 매주 토요일에는 정기적으로 진행. 도서관에 비치된 체스판을 사용해 체스를 

즐길 수 있음

3. 독서 모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독서 모임을 운영. 이번 달의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활동



6. Bexley Library

을 진행. 참여율은 나쁘지 않음.

=> 이밖에도 도서관은 지역 사회를 참여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중. Lambeth 지역의 약 

120개 다양한 언어 사용자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직원 모두가 모든 언어를 구사하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

현장 답사 사진



방문일자 2024.07.27.(수)

장소 Bexley Library 

인터뷰이 Susan Prior Librarian

기념 사진

인터뷰 내용

도서관의 소속과 지원

● 소속과 지원 

-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6개의 벡슬리 도서관: 벡슬리 의회/지방 정부의 자금 지원 받음

- 6개의 커뮤니티 도서관: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 커뮤니티 도서관은 각 도서관 마다 따

로 예산이 있고, 누가 운영하고 어떤 자선단체가 비용을 댈지 결정 가능 

예) 블랙핀 커뮤니티 도서관은 교회에서 운영 

● 도서관 예산 감소로 인한 어려움

- 국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영국에서 약 600개의 공공도서관이 사라짐 

- 최근 런던 주변의 어린이 도서관 관장들과의 회의에서는 3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3~4곳에서 추

가 예산 삭감 이루어짐. 이들 단체는 직원 유지와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활기차고 편안한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인식 변화

- 영국에서는 30~40년 전까지 도서관이 조용히 해야 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놀거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환경이었음

=>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는 Toddler Time을 진행하며, 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읽고 쓰는 공간

이 아닌, 즐거움을 주는 장소로 변화.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점진적인 변

화를 통해 환영받는 환경으로 만들어질 것임.

Bag Books



- Bag Books (https://www.bagbooks.org/)는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중 감각적으로 이

야기를 전달하는 책을 제공 

-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전통적인 책으로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Bag Books는 

감각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소품, 냄새 아로마 등)를 포함한 책을 사용 -> 손으로 

만지고, 움직이며 향을 맡는 등 공감각적으로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함

- 오는 9월부터는 초중등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에서 Bag Books를 활용할 예정

Summer Reading Challenge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성격 및 변화

- 여름 독서 챌린지는 재미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The Reading Agency에서 운영하는 전국적인 캠

페인. 이전에는 각 도서관이 시험에 가까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시험이 아닌 재미

있는 활동으로 변화 

● 여름 독서 챌린지 프로그램 구매 및 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약 90%가 여름 독서 챌린지 프로그램을 구매, 이는 국가 차원 사업으로 전국적

으로 시행 

- 대규모 구매로 인해 컬러 인쇄와 스티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 진행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가능

● 참여 방식의 다양성

- 문해력이 낮거나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도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을 통해 여름 독서 챌린지에 참여 

가능. 이러한 방식으로도 미션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

https://www.bagbooks.org/


도서관 정기 아동 프로그램 및 기타 이벤트

● 정기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직원이 교육을 받고 진행)

1. Toddler Time

- 진행 시간: 2-30분 정도 소요

- 활동 내용: ‘반짝반짝 작은 별'과 같은 친숙한 노래부터 움직임이 있는 노래로 활동

- 6개의 벡슬리 의회 소속 도서관은 모두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2. Chatter books 

https://readingagency.org.uk/get-reading/our-programmes-and-campaigns/chatter-books/

- 현재 본 도서관에서는 운영 X, 다른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Chatter book reading group을 

운영하는 경우 볼 수 있음. 

- 활동 내용: 시험을 위한 게 아니고, 읽은 것을 재밌게 풀어내고 만들기 활동도 함께 하는 재미있

는 활동으로 구성

- 진행 시간: 한 달에 한번. 직원 수가 충분하다면 많은 학교들이 더 많은 공공도서관과 해당 프로

그램 시행 가능 

3. LEGO Club

- 벡슬리 의회 소속 6개 도서관 모두 제공하는 프로그램

- 모든 도서관에서 매우 인기가 많음. 레고가 가정에서 사기에 꽤 비싸고 구입하기에 어려운 형편

일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오면 레고를 무료로 가지고 놀 수 있음

4. Stay and Play

- 그냥 와서 사교하고 도서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프로그램

● 추가 예산 지원 및 행사 계획

- 올 여름, 새로운 예산 지원을 받아 벡슬리 6개 도서관에서 각각 3가지의 아동 프로그램을 진행-

아프리카 드럼 리듬과 노래를 알아보는 행사, Freshwater Theater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드라마 워크

숍 등

아이들과 어른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

1. 다양한 연령대의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에서는 아동 프로그램부터 노년층을 위한 커피&대화 모임 등 모든 연령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2. 소음 관리 및 정보 제공

-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상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포스터나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광고로 안내. 

https://readingagency.org.uk/get-reading/our-programmes-and-campaigns/chatter-books/


예) 매주 금요일에 아기들이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정보를 제공 

-> 소음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그 시간대를 피하도록 유도

도서관의 역할

● 도서관의 접근성 및 개방성

- 도서관은 모든 연령대(아기부터 노인까지)에게 열려 있음.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아기, 노인, 시

각 장애인 등)을 위해 경사로나 자동문과 같은 시설을 마련 필요.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

에게 개방적이며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립적.

● 다양한 언어 지원 및 정보 제공

- 런던에서 사용되는 330개 이상의 언어를 고려하여, 도서관은 영어와 함께 4~5개의 지역 커뮤니

티 언어를 지원. 또한, Press Reader 앱을 통해 60개의 다양한 언어로 된 신문과 잡지를 제공하여 

넓은 범위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 자원봉사자와 커뮤니티 그룹 구성

- 자원봉사자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그룹을 구성하고 있음 

예) 커피 대화 모임과 같은 활동을 주도하는 자원봉사자

-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함

현장 답사 사진





III.  결론

i.　탐사주제의 핵심 내용 요약

  다음은 한국,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도서관을 탐사하고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작
성한 탐사결과이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 차이
    한국에서는 도서관이 주로 책을 읽고 공부하는 학습적 공간으로 인식되며, 음식
물 반입 금지와 조용한 환경 유지 등 청결 및 엄숙한 분위기 유지가 중요하게 여겨
진다.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인터뷰이가 모두 공통적으로 도서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 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또한, 영국에서도 지역사회의 노년층에게 커피와 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이 꾸준히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연결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이러한 도서관의 노력으로부터 비롯되는 인식 차이는 도서관의 활용도 및 활성
화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을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단절된 학습의 공간이 아
닌,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ii. 연구의 의의
  본 탐사는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토대
로 우리나라 도서관 운영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
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ii. 후속 연구 방향 제시
   국내 및 해외 탐사를 진행하는 동안, 다양한 도서를 활용한 연구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그 중, 기존 문헌연구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국내 연구 사례 중에서는 우리 
민족 고유 가치 및 정서에 대한 학습 및 사회화를 위해 전래동화를 주로 활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해외 사례의 경우, 점점 다문화 세계로 나아
가는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도 자기민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들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여러 인종이 어우러진 현대의 동화책 또한 학습의 
도구로 자주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방문국가인 영국과 네
덜란드에 비해 다문화 인종이 적은 편이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타 인종에 대한 이해 
및 소수 인종인 아동들의 자아 정체성 확립에 현대의 도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현대의 흐름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최신의 동화책을 
도입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탐사 이후, 헤이하이 내에서의 회의 결과 아동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며, 우리의 손으로 직접 시행해야
만 가치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안을 공모전이 아닌 교내 도전학
기제에 문제해결형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의 기획안은 2025-2 도전학기
제를 위한 기획초안이다. 추가적으로, 국내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전주 쪽구름 도서
관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여, 프로그램 기획안 및 가이드라인을 추
후 완성하여 전달 예정이다. 해당 도서관에서 검토 후 추후 프로그램 실행이 확정된
다면 프로그램의 진행에 일부 팀원이 파견되어 도울 예정이다.

프로그램 기획안
 
서론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정서적 발달은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
다. 특히,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아동의 전반적인 
사회성 발달과 직결된다. 그러나 5-8세 아동들은 언어 능력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
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감정언어 문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안녕, 나의 마음아!" 프로그램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기획된 도서
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문학을 매개로 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
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한다. 그림책을 통해 감정을 배우고, 연극 활동을 통해 이를 표현해 봄으로
써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보고서는 "안녕, 나의 마음아!" 프로그램의 개요, 목표, 세부 활동 내용, 활동 
시 주의사항, 시범운영 계획,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프로
그램이 아동들의 감정언어 문해력을 높이고, 지역 도서관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 사
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론









1. 프로그램 개요

    지역도서관과 상생하는 “안녕, 나의 마음아!” 프로그램은 언어 능력이 완전히 발
달하지 않은 5-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문학을 통해 그들이 감정과 상상력을 
알맞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각 세션은 
다양한 그림책을 읽어주는 스토리타임과 이후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적 활
동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의 감정 표현 능력의 향상과 창의성을 촉진한다.

2.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은 다음 세 가지의 주요 목표를 기준으로 기획되었다.

감정 이해: 그림책 속 인물을 보고 들으며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능력 향상
감정 표현: 연극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 학습



공감 능력: 다른 참여 아동과 상호작용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향상

3. 세부 활동 내용

세부 활동 내용에는 두 가지 주요 활동이 포함된다.

첫 번째 활동 - 카미시바이로 그림책 보고 듣기
:   카미시바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이야기 전하기 방식으로, 그림 연극이라고도 불
린다. 커다란 종이 그림을 차례대로 넘기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다. 이 시간에
는 도서관 사서나 교사가 카미시바이를 이용해 그림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은 이야기
를 들으며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인
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야기 속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배
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비사항으로는 카미시바이 그림책, 알맞은 좌석 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활동 - 그림책 연계 자기활동
:   이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각자 그림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주어진 각종 소품을 이
용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아이들은 이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도 
있고, 선생님 혹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다. 이
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다양한 소품이 준비물로 필요하다.

4. 활동 세부 계획

1회차: (미정) 다양한 감정을 다룬 그림책 사용
  - 주제: 감정 알아보기
  - 활동: 감정 카드 게임, 표정으로 감정 표현하기



  - 목표: 다양한 감정 인식 및 학습

2회차: (미정) 가족과 관련된 그림책 사용
  - 주제: 집에서의 감정 표현하기
  - 활동: ‘내가 주인공이 된다면?’ 나만의 이야기로 만들기
  - 목표: 가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학습

3회차: (미정) 친구와 관련된 그림책 사용
  - 주제: 공감 배우기
  - 활동: 친구들과 하나의 책으로 즉흥 역할극하기
  - 목표: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방법 배우기

4회차: (미정) 자아에 대한 그림책 사용
  - 주제: 그림책으로 감정 표현하기
  - 활동: 나만의 이야기와 감정을 담은 그림책 만들기
  - 목표: 창작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인지하기

5. 활동 시 주의사항 가이드라인

- 활동을 주도하는 교사 혹은 사서는 아동의 자율적인 참여를 지향해야 한다.
- 아동에게 맞는 크기의 문구용품을 사용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을 넓힌다.
- 아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되, 위험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시킨다.
- 아동에게 질문할 때에는 본인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6.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

    해당 프로그램은 사서와 교사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나, 프로
그램 배포 전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시범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획자 파견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시범운영의 대상 지역은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열렸던 전주이다. 현
재 전주는 지난 도서전은 물론, 다양한 도서관, 지역서점, 작가들이 협력하여 많은 
국내에서 선진적으로 도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이기에 시범운영에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주에서의 시범운영 결과가 프로그램의 효능 입증에 충분하
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서대문구 내의 작
은 도서관에서도 시범운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활동을 위한 장소마련을 위해 도서관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10분 거리 이내에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가?
- 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열람석 10석 이상)
- 기존에도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참여가 활성화된 도서관인가?

    위와 같은 기준을 통해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도서
관을 선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4주 동안 진행되며, 5-6세 반은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말에, 
7-8세 반은 방과 후 돌봄의 개념으로 수요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세션 당 60분에서 
90분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활동 이후에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프로그램 효용성 평
가를 위해 짧게 참여 아동과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평가요소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인가?
- 이전 세션 참여아동의 지속적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 참여인원의 증감추이를 통해 분석한다.
② 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한가?
- 5-6세 반의 경우, 프로그램 전후로 아동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 표현의 양상을 관
찰 분석한다.
- 7-8세 반의 경우, 감정 언어와 표정 짓기를 마무리 활동으로 수행하며, 아동들의 
감정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한다.

7. 기대 효과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아동의 문해력 증진 및 자기표현능력 증진
- 아동의 도서관에 대한 친밀도 높이기
- 가족 단위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방과 후 돌봄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잠재력
- 안전하게 관리되는 새로운 의미의 놀이터로서의 도서관
- 아동들이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며 사회적 능력 함양
 
결론

    "안녕, 나의 마음아!" 프로그램은 5-8세 아동의 감정언어 문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획된 발전된 형태의 도서관 프로그램이다. 
아동들은 그림책과 연극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
게 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배운다.

    더불어,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지역사회 내 가족 
단위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은 방과 후 돌봄 공간으로서



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아동들에게 안전하게 관리되는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서의 의
미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아동들의 문해력과 자기표현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안녕, 나의 마음아!"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감정언어 문해력을 키우
고 도서관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언 및 기대효과

  팀 헤이하이는 본 탐사를 통해 도서관이 단순히 아동 대상의 문해력 증진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목적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다목적 프로그램 도입: 다양한 연령층과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도
서관 이용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 및 활
동을 제공하여, 도서관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다.
인식 전환 캠페인: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닌,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
임을 알리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한다.
자원봉사자 활동 강화: 자원봉사자들이 단순 데스크 관리, 책 관리에서 벗어나 각종 
프로그램의 진행요원으로서도 더 확대된 역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 통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 : 국내에는 전국의 작은도서관을 한 데 모아 프로
그램 운영 일정이나 상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분산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피로를 주고 작은 커뮤니티를 가진 곳은 자연히 사용자의 시선에서 배제
될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의 OBA는 모든 OBA 소속 도서관을 한 데 묶어 아이들이 
거주하는 공간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쉽게 계획하고 운영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도서관의 위치, 일자, 나이대별 참여 가능 프로그램 분류, 가격, 어떤 활동을 하는 
지, 주제, 키워드 별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아
볼 수 있다.>

   위의 제언들은 도서관의 다각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의 가
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이라는 장소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에게 도서관에 꾸준히 올 수 있는 습관의 
시작이 된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구성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맞벌이 혹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시민의식을 강화한다.
그 어떤 사회적 계층의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서의 도서관으로 
확장될 경우,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건강한 토의의 장이 될 수 있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도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문학에 대한 
심도 깊은 관심을 유도하여 다양한 가치를 탐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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